
2/8/2016 연합뉴스

http://www.yonhapnews.co.kr/dev/9601000000.html 1/2

재미 한국학교 교사들, 7월 덴버에 모여 학술대회

기사입력 2016/02/03 15:28 송고

(서울=연합뉴스) 왕길환 기자 = 미국 내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와 교직원들이 오는 7월 덴버에 모여 학술

대회를 연다.

미국 내 1천200개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·회장 최미영)는 오는 7월 14일(현지시간)부

터 3일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'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'이라는 주제로 제34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

및 학술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.

NAKS는 지난달 30∼31일 덴버 르네상스호텔에서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

학술대회 일정을 확정했다.

최미영 회장은 "올해 학술대회는 크게 성장하는 도시 덴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"며 "앞으로 이곳은 한국어와

한류의 보급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, 학술대회가 그 계기가 됐으면 한다"고 기대했다.

제34회 학술대회는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'한국관'을 설치해 현지 주류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의 문화와

전통을 알릴 계획이다.

NAKS는 연석회의에서 ▲표준평가 문항집 개발 및 발간 ▲3월 수학능력시험(SAT)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

▲SAT 한국어 시험문제집 발간 ▲순회연수회 ▲교장 연수 및 집중연수회 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.

NAKS는 회의에 앞서 '35년 발자취를 찾아서-백서' 발간 기념식도 열었다.

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200개 한국학교를 둔 단체. 미국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

고, 소속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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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.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발간 기념 사진.

ghwang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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